
광통신용 나노양자점 최초 개발!
성균관대 정원국 교수팀 , 인듐비소에 소량 질소 첨가 방법으로

차세대 광통신용 레이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는 나노양자점 신물질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연구진에 의

해 개발됐다.

성균관대학교 금속재료공학부 정원국 교수팀은 3차원적 나노양자점을 형성하는 물질인 인듐비소에 소량의

질소를 첨가함으로써 광통신 시스템에 사용되는 1300nm(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내는 나노양자점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월5일 발표했다.

나노양자점은 갈륨비소 웨이퍼에 가스를 주입하면 스스로 생성·성장하는 인듐비소 또는 인듐갈륨비소 덩

어리가 형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세계적으로 갈륨비소 웨이퍼 위에 인듐비소 또는 인듐갈륨비소 반도체를 3차원 형태로 성장시키는

방법이 연구돼 왔지만 물질을 이용해 형성되는 나노양자점은 1200nm에 불과한 파장의 빛만 내는 단점을 안고

있었다.

정원국 교수는 연구는 기존의 방식처럼 인듐비소를 이용하는 것이지만 이에 질소만 첨가함으로써 광통신시

스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나노양자점을 형성할 수 있게 됐으며, 신물질은 간단하고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빛을 내는 획기적인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연구는 자체로 나노구조에서의 물리현상을 규명한 성과를 올린 것은 물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광통신 시

스템의 광원인 반도체 레이저의 성능 향상 및 제작비용 절감에 필요한 기반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

다.

정원국 교수는 개발한 신물질을 나노양자점 레이저, 광증폭기, 수광소자, 단전자트랜지스터, 광결정소자 등

차세대 광통신용 광전소자 제작에 응용하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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